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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뮤니티 소식

현대차-LACMA, 
‘선을 넘어서: 한국의 서예전’ 개최

LA시의회, ‘화랑 청소년의 날’ 선포식

82세 한인 할머니 
UCLA 졸업
입학 30년 만 현대자동차가 LA 카운티 미

술관 (Los Angeles County 

Museum of Art, 이하 LACMA)

과의 장기 파트너십의 일환인 

‘더 현대 프로젝트’의 2019

년 전시‘Beyond Line: The Art 

of Korean Writing(선을 넘어서: 

한국의 서예전)’을 개최한다.

현대차와 LACMA는 10년 장

기 후원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

예술과 기술의 융합(아트+테

크놀로지) 작품과 한국 미술 연

구 사업을 지원하는‘더 현대 프로젝트’를 지난 2015

년 발표했다. 

이번 서예전은‘더 현대 프로젝트’의 두 번째 핵심 과

제인 한국 미술 연구 지원 사업의 첫 결과물이자 한국 

밖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한국 서예 전시다. 

전시는 오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LACMA 내 레

스닉 파빌리온에서 열린다.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

이어지는 한국 서예의 역사를 총망라하며 한지, 도자

LA시의회가 한국의 어린이날인 5월 5일을‘화랑 청소

년의 날’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만장일치로 통과

시킨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선포식을 개최했다. 이 결의

안은 데이비드 류 시의원이 발의했다. 

비영리 청소년단체 화랑청소년재단의 박윤숙 총재에 

따르면 이 결의안은 당초‘5월 5일’당일 선포식을 열려

고 했지만, 결의안 통과가 지연되는 바람에 화랑청소년

재단 창립 14주년 기념일에 맞춰 선포식이 열리게 됐다. 

박 총재는“LA시의‘화랑 청소년의 날’제정 및 선포

가 한인 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

한다.”면서“그들이 지역과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

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앞서 2017년 캘리포니아주 상원과 하원은 10월 10일

80대 한인 할머니가 UCLA를 졸업해 화제

가 되고 있다.

화제의 주인공은 시몬 킹(한국명 조미

숙·82·사진) 씨로 그는 이 학교에 입학한 지 

30여 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다.

1936년생인 킹 씨는 1967년 미국으로 이민 

왔다. 30대 중반의 나이에 LA‘피어스 칼리

지(Pierce College)’에 입학해 심리학을 공부

했다. 그리고 1988년 UCLA에 편입했다. 쉰

이 넘은 나이였다.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도 

자녀 양육과 남편의 사업도 도와야만 했다. 

결국 이듬해 학업을 중단했다. 2000년에는 

학업을 마치기 위해 복학했지만 남편이 세상

을 떠나면서 다시 학업을 중단했다. 

킹 씨는 2017년 80세라는 고령에도 다시 

복학했다. 전공도 심리학에서 한국학으로 

바꿨다. 그리고 마침내 UCLA 졸업장을 손

에 쥐었다.

킹 씨는“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그것을 달

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 목표를 완수하면 

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질 뿐만 아

니라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

내적 강인함이 생긴다.”며 후학들을 위해 조

언했다.

킹 씨는 또“미국 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한

인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.”고 말했다.

기, 금속판, 직물 등 다양한 매

체로 구성된 90여점의 작품을 

선보인다. 

왕과 학자, 승려, 노비 등에 이

르는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나

온 서예 작품들이 전시되며, 특

히 추사 김정희, 신사임당 등 한

국 서예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작

품들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. 

LACMA 최고경영자(CEO) 겸 

월리스 아넨버그 관장인 마이

클 고반은“이번 전시는 서예라

는 렌즈를 통해 한국의 역사, 문화, 정체성에 대한 새로

운 시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.”며“현대

차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 미술에 대

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전세계 관람객과 공유할 수 있

어 기쁘다.”고 말했다. 

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“한국 사회의 토대

이자 미래가 될 한국 문화를 주제로 전 세계 고객과 소

통하고, 지속적으로 예술 분야에 후원하며 고객에게 특

별한 경험을 제공해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 

을‘화랑의 날’로 선포한 바 있다.

화랑청소년재단은 2006년 LA에서 창단됐으며 LA, 

보스턴, 하와이, 애리조나 등 미 전역에 21개 지부를, 한

국을 포함한 전세계 11개국에 15개 지부를 두고 있다.


